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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물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인상 가능성

□ 최근 국제유가, 식료품가격 등이 크게 상승하면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수준이 

유럽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하게 되자 물가상승 기대심리를 조기에 억제하기 

위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두됨. 

  o 유럽중앙은행(ECB)은 유로지역의 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의 목

표치가 2%를 상회하는 2.4%를 기록함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 했

으며 그 시기는 2011년 말이 될 것으로 언급함. 

  o ECB는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확대될 경우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나타날 

수 있기 때문에 유럽 주변부국가의 채무가중, 경기회복 지연의 위험을 무릅쓰고

라도 금리인상을 하겠다는 시그널을 전달함.

     - 그러나 즉각적인 금리 인상은 현재의 경기둔화 추세상황을 고려해 볼 때 도

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.

     - ECB는 3월초에 발표될 201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%이상으로 전망된다

면 연말보다 더 일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유럽은행권은 3

분기 정도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인상폭은 최대 

0.5%에서 0.25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 

  o 이와 같은 금리인상 조짐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

은 것으로 보임.

     - 2008년 금융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상승 조짐이 나타났을 때 

미국은 경제둔화를 우려하여 최근처럼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않았으나 유로

지역은 경기둔화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음.

□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중국·브라질 등 신흥국 수요증가로 인한 국제유가 및 원

자재가격의 상승과 식료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임. 

  o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는 12월 2.2% 상승하고 1월에 2.4% 상승함으로써 상승

세가 가속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에너지가격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임. 

    - 2010년 12월 현재 브렌트 국제유가와 CRB선물지수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

22.2%, 17.4% 증가하였으며, 식료품가격도 2009년 2월 이후 최대인 1.8% 

상승한 것으로 나타남.

(Bloomberg 2/9, WSJ 2/4, 1/24)  


